'용산참사의 진실'이라고 떠돌아 다니는 
비디오를 본 목격자들의 제보에 의하면
"화염병을 던지는 흰 모자쓴 자들이 용역직원들이다"고 말해
제가 나름대로 여러 자료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1. 아래는 민주노총에 실린 사진이며 기사내용은 이렇습니다.
	

	

	△20여명의 철거민들이 4층과 5층인옥상에서 농성중인가운데 철거용역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3층에서 대기하고 있다.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이들이 흰색 안전모와 안면 전체 마스크를 착용한 이유는 물대포를 피하고자는
이유도 있지만, 물대포에 포함된 최루가스를 피하고자는 의도로 보입니다.
최루탄은 눈을 뜰 수가 없을정도로 따갑기 때문입니다.
 

2. 다음 사진은 전철연 회원들의 사진과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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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전철연 동지여러분. 한 농성자가 한강로에 있던 전철연 여성들에게 하트를 팔로 해보이고 있다.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역시 최루가스가 포함된 물대포를 피하기위해 마스크와 모자를 썼지만,
하얀 안전모는 아니며, 후드 종류(외투에 달린 모자)같습니다.
 

3. 아래 사진과 기사를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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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경찰병력들이 한 건물에 올라 농성중인 건물 주변을 정찰하고 있다.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한 경찰 병력'이라고 기술되어 있으나 꼭대기에 오른 사람은 '용역직원'입니다.
사진을 찍은 기자는 용역직원이 흰안전모에 후드로 교묘하게 가린 상황을
포착하지 못하고 잘못 기술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한 경찰병력'에 용역직원이 속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녹취록 증거상 경찰과 용역직원들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50년도 넘게 노하우를 가진 자들이라 
경찰보다 기술이 뛰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4. 자, 결론적으로 아래 사진과 기사는 수정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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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새벽 서울 용산로 신용산역 부근 재개발지역 5층 건물에서 철거민들이 경찰을 향해 새총에 화염병을 걸어 던지고 있다.사진=권우성기자/오마이뉴스


 

 

화염병을 만들어 새 총을 쏘고 화염병을 아래로 던져 불을 의도적으로
내는 자들은 전철연 회원들이 아니라, 용역직원들입니다.
 

김석기의 주도면밀함이 돋보이는 살인작전이었습니다.
 

